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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

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

할 수 있는 정신적․성적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

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2조 제4호). 이와 같은 아

동학대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 희랍시대부터 

존재하여 왔으며 전 세계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심

각한 사회문제로 학대 그 자체로 인한 즉각적인 

결과 뿐 만 아니라 아동학대 희생자의 삶에 지속

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WHO, 1999).

특히 아동에게 가해진 모든 형태의 학대는 그

들의 신체 손상 뿐 만 아니라 일생을 통해서 치료

하기 힘든 마음의 깊은 상처로 남을 수도 있으며, 

다수의 아동학대 연구에서 어린 시절에 받은 학대

의 경험은 낮은 자아존중감과 정체성의 문제, 대

처능력의 문제, 우울증, 공격성, 낮은 학업성취도, 

높은 자살 충동률 등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혀지

고 있다(Belt & Abidin, 1996; Bolger & Patterson, 

2001; Cohen, Mannarino, & Deblinger, 2006; Ethier, 

Lemelin, & Lacharite, 2004; Fox & Gilbert, 1994; 

Lopez & Heffer, 1998; Widom, 1989).

이에 정부차원에서 아동학대 예방센터의 설립, 

아동학대 방지법 제정, 보호체계의 정비, 아동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신고 의무화 등의 사회

적 아동보호망을 구축하였고, 2008년도 한 해 전

국의 아동학대 예방 센터에 총 9,570건이 신고 접

수 되었으며, 이중 아동 학대 의심 사례건수는 

7,219건(75.4%)건으로 보고되어 아동 학대 신고 접

수 통계 역시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National 

Child Protect Agency, 2008), 아동학대에 대한 사

회적 인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까지도 아동학대의 한 

형태인 체벌이나 정서적으로 괴롭히기 등을 허용

하는 사회 문화적 분위기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이를 양육의 한 형태로 사용하고 있고 

아동학대라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러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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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형태가 자연스럽게 양육의 방법으로 자리 잡아 

세습되고 그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게 되고 자녀를 

둔 부모들도 어떤 행동이나 상태가 아동학대 인지 

잘 모르는 것이 우리나라의 실정이다(Doe, 2000). 

그러므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

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발생

하고 있으며 상당히 많은 사례들은 심각한 학대의 

형태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사회는 아동학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

고 생각을 하면서도 실제 일어나는 학대를 학대로 

보지 않는 이중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이는 

아동학대를 사회문제로 인식하면서도 허용되어지

고 묵인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신체 학대인 체벌

을 하고도 아동학대로 보지 않으며 또 자녀를 하

나의 인격체로 존중하기보다는 부모의 소유물로 

생각하여 자녀에게 체벌을 하여도 괜찮다고 인지

하거나 극단적으로는 동반자살을 하는 등 이중성

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중성의 원인은 전통적

인 문화, 습관들로 인해 생겨난 고정관념과 윤리

적 잣대의 불일치로 볼 수 있으므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인식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에 대한 이러한 이중적 사고와 인식이 아

동학대를 유발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아동학대 인

식 연구가 필요하고 이를 토대로 아동학대 인식과 

관련된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필수적이다.

인식이란 그것의 의의를 바르게 이해하고 판별 

하는 마음의 작용이다. 모든 행동이 그러하듯이 

어떠한 행동을 취하기 전에 먼저 그에 관련된 생

각, 사상, 신념 등의 인식을 통해 행동을 결정하게 

된다. 아동학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모의 올바른 

인식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중요한 선행조건이

다. 그러나 기존 인식 연구의 대부분이 일반인이

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의 인식 정도나 실태에 

파악(Ha, 2003; Kim, W. H., 2004; Lee, 2000; 

Yun, 2004)에 머물러 아동학대 인식이 어떻게 형

성되는지 또한 어떤 요인이 아동학대 인식과 관련

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져 있지 않았다.

아동학대 인식은 부모로 부터의 양육 경험이나 

학대경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Song(2006)의 연구에서 부모로부터 수용적인 

양육경험을 많이 할수록 자녀는 아동학대를 인식

함에 있어 좀 더 민감할 수 있으나 거부적인 양육

경험을 하면 아동학대 인식에 둔감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과거에 학대 받았던 부모들은 학대 

받지 않았던 부모들 보다 자녀 학대를 좀 더 당연

시 하는 경향이 있고(Park, 1999), 부모로 부터의 

신체학대를 받았던 경우 신체학대를 당연한 경험

으로 받아들이는 왜곡된 인식을 형성한다(Kim, 

2006). 즉 둔감한 아동학대 인식은 자신들이 부모

에게 받았던 학대를 포함한 양육 경험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Altemeier, O'Connor, Sherrod와 

Tucker(1986)는 양육자의 아동기에 경험한 학대가 

현재 다른 위기적 특징을 야기하여 스트레스를 극

대화시켜 궁극적으로 아동학대에 이르게 한다고 

하였고, 과거에 학대를 경험한 양육자가 반드시 

현재 아동을 학대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들

은 높은 체벌허용도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고 하

였다.

반면 Ju(2001)의 연구에서 여성의 아동기 학대 

경험 유무가 체벌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아동학대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

지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어 부모로 부터 학대받은 

경험에 의해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세대 간 전승

이 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어린 시절 학대경험은 아동학대 인식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나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아

동학대 인식과 관련성을 조사한 연구가 거의 없어 

아동기에 받았던 학대경험과 아동학대 인식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동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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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전제되어야 하는바 본 

연구에서는 예비 부모로서의 대학생이 자신이 경

험한 아동기 학대경험 정도와 아동학대 인식 수준

을 알아보고 이들 간의 관련성이 있는지 규명하고

자 한다. 연구결과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이나 부모 

교육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는 아동학대의 발생률을 낮추거나 예방하는데 도

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목적은 대학생의 아동학대 경험, 아동학

대 인식 정도를 알아보고 이들 간의 관계를 확인

하고자 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아동기 학대 경험 정도를 파악한다.

2) 대상자의 아동학대 인식 정도를 확인한다.

3)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 경험, 

아동학대 인식 정도의 차이를 확인한다.

4) 대상자가 인지한 아동학대 경험, 아동학대 인식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의 아동학대 경험과 아동학대 

인식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 관계

연구이다.

2. 연구 도구

1) 아동학대 측정

아동학대 측정은 Briere와 Runtz(1988)의 심리

학대와 신체학대에 관한 문항을 Park(1999)이 수

정 보완한 아동학대 설문지로 측정하였다. 학대경

험은 과거의 경험을 회상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방임은 그 상황에 대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가

능성이 있고, 성적학대는 그 특성이 다른 학대유

형과 차별적인 면이 있으므로 제외한다.

심리학대는 7개 문항으로 각 항목에 대해서 어

린 시절에 받은 경험을 토대로 18세 혹은 그 이전

에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를 어머니, 아버지에 각

각 기록하도록 하였다. 심리학대는 평균적인 해를 

기초로 하여 기록하였는데, 심리학대를 평균적인 

해를 기초로 하여 기록하는 이유는 심리학대는 신

체학대에 비해 보다 자주 일어나며 사건과 관련되

는 경향이 덜하므로 시간개념으로 정하는데 어려

움이 있기 때문이다. 척도는 0점은 한 번도 없었

음, 1점은 1년에 한번, 2점은 1년에 2번 정도, 4점

은 1년에 3∼5번 정도, 8점은 1년에 6∼10번, 15점

은 1년에 11∼20번, 20점은 1년에 20번 이상으로 

점수화 하였다. 부와 모의 점수를 합산하여 부모

의 심리학대 점수를 갖게 되는데 이는 0점∼280점

을 받을 수 있다. Park(1999)의 연구에서는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α= .90이였고, 본 연구에서 신

뢰도 계수는 Cronbach's α= .91로 나타났다.

신체학대는 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항목

에 대해서 어린 시절의 경험을 토대로 18세 혹은 

그 이전에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를 기록하도록 하

였다. 신체학대는 가장 심했던 1년을 중심으로 기

록하도록 하였다. 신체학대도 심리학대와  동일한 

과정에 의하여 점수화 하였으며 Park (1999)의 연

구에서는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α= .94이였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α= .92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경험은 부모로 부터의 심리학대, 신체

학대를 합한 것으로 이는 0점∼560점의 범위를 가

지게 된다.

아동학대 측정의 제한점은 과거를 회상하여 어

린 시절 아동학대 경험을 자가 보고식으로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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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법이기 때문에 기억의 왜곡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아동학대 인식

Kim, W. H.(2004)의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를 

수정 보완해서 사용하였다. 신체학대 12문항, 정서 

학대 9문항, 방임 10문항, 성학대 7문항으로 총 38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척도는 5점 척도이고 가

능 점수범위는 0∼4점이다. Kim, W. H.(2004)의 

연구에서는 신뢰도계수는 Cronbach's α= .95였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α= .92로 

나타났다.

3.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대상자는 경기, 인천, 전남지역에 소재

하고 있는 3, 4년제 3개교에서 총 8개의 수업을 

편의 선정하였다. 담당교수가 직접 수업 전에 대

상자에게 연구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

청하였다. 비밀보장, 설문지 내용 및 기재 요령을 

설명하고 구두로 동의를 얻은 학생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자가 보고식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자

료수집은 2008년 4월 5일에서 20일까지 이루어졌

다.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15부를 제외하였고, 

51세로 연령상 본 조사의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응답자 1명을 제외하였으며, 편모, 편부 가정의 경

우가 8부 있어 이들은 분석결과가 전체 집단과 유

의미하게 다르지 않았고 분석상의 어려움이 있어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231명의 응답자에 대한 

분석이 진행되었다.

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7.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아동학대 경험, 아동학대 

인식은 빈도, 백분율, 평균을 구하였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 경험, 아동학대 인식을 알

기위해 t-test, ANOVA와 사후검정을 위해 Sheffe

검정을 적용하였다. 대상자의 아동학대 경험과 아

동학대 인식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21.3±2.0세였다. 여학생은 165명(71.4%)이였으며 

남학생은 66명(28.6%)이였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

과인 간호과 학생은 110명(47.6%)이였고, 아동학대 

신고의무과가 아닌 학생은 121명(52.4%)이였다. 가

정의 경제수준은 월수입 300만원 이상이 91명

(39.4%)으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 미만도 12명

(5.2%)이였다. 종교는 무교인 학생이 118명(51.1%)

으로 가장 많았고, 대상자가 인지하는 아동 학대 

발생률은 ‘많이 일어난다’가 130명(56.3%)으로 가

장 많았고, 주로 아동학대를 알게 된 계기는 전원

이 매스컴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2. 대상자의 아동기 학대 경험 및 

아동학대 인식

아동기 학대 경험으로는 심리학대와 신체학대

가 부모 각각에 의해서 어느 정도 발생되었는지 

조사되었다. 어머니로 부터 어떠한 항목으로든지 

심리 학대에 해당하는 경험을 하였다고 응답한 대

상자는 196명(84.8%)이었다. 아버지로 부터 어떠한 

항목으로든지 심리 학대에 해당하는 경험을 하였

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189명(81.8%)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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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ild abuse experience                                                       (N=231)

Mean±SD Range  t        p

Child abuse experience 29.5±46.4 0∼268

  psychological abuse from mother 12.7±21.1 0∼140  1.2      .20

  psychological abuse from father 10.9±21.2 0∼140

  physical abuse from mother  2.7± 8.8 0∼ 90 -.80      .41

  physical abuse from father  3.2±12.1 0∼130

*p<.05,  **p<.0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31)

Variable Category n  %   M±SD

Age      21.3±2.0

Gender
Female

Male

165

66

71.4

28.6

Major
Nursing

Other

110

121

47.6

52.4

Economic status

< 1 million won

1~2 million won

2~3 million won

> 3 million won

12

43

85

91

5.2

18.7

36.8

39.4

Religion

None

Christianity

Roman catholicism

Buddhism

Others

118

57

39

14

3

51.1

24.7

16.9

6.1

1.3

Perception of 

frequency for 

child abuse

Very often

Often

Common

Rarely happened

54

130

39

8

23.4

56.3

16.9

3.5

How to know

about child abuse 
Mass media 231 100

어머니로부터 어떠한 형태로든지 적어도 일 년

에 1회 이상 신체 학대에 해당하는 경험을 하였다

고 응답한 대상자는 99명(42.9%)이었다. 아버지로 

부터 어떠한 항목으로든지 신체 학대에 해당하는 

경험을 하였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86명(37.2%)이

었다.

부모로 부터 신체 학대와 심리 학대를 어떤 항

목도 경험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16명

(6.9%)였으며, 215명(93.1%)이 부모로 부터 아동기

에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로 부터의 아동기 학대 경험은 평균 29.5± 

46.4(0∼268)으로 나타났으며, 부모간의 학대경향

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어머니가 아버지 

보다 심리 학대를 많이 하고, 아버지가 신체 학대

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Table 2>.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도는 0∼4점의 점수 범위 

중 3.22±0.42점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의 유형별 

인식도는 성학대에 대한 인식이 3.63±0.4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방임에 대한 인식은 1.24± 

0.2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Table 3>.

<Table 3> Child abuse perception (N=231)

Item Mean±SD

Child abuse perception 3.22±0.42

   physical abuse 3.28±0.42

   psychological  abuse 3.30±0.59

   child neglect 1.24±0.27

   sexual abuse 3.63±0.48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 경험, 

아동학대 인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 경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

타내는 일반적인 특성이 없었으며, 학대인식은 성

별(t=3.4, p<0.01), 학과(t=4.1, p<0.01), 인지된 아동

학대 발생률 (F=5.3,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

를 나타내었다. 사후검정 결과 아동학대 발생률을 

‘보통’ 이상으로 인지한 학생들이 ‘별로 일어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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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ifference of child abuse experience and child abuse perception  followed 

general characteristics                                                        (N=231)

Variable Category
Child abuse experience

M±SD     t or F    p

Child abuse perception

 M±SD     t or F     p

Gender
Female

Male

27.5±43.6     -1.0     .30

     34.5±52.8

  124.8±13.9     3.4     .00**

    116.3±18.1

Major
Nursing

Other

23.8±38.0     -1.8     .07

     34.7±52.5

  126.7±12.5     4.1     .00**

    118.5±17.2

Economic status

< 1 million won

1~2 million won

2~3 million won

> 3 million won

61.3±77.8     2.2     .09

     32.7±51.2

     26.7±40.9

     29.5±42.6

119.4±20.5      2     .89

    121.9±17.5 

    122.4±13.8 

    123.0±16.0 

Religion

None

Christianity

Catholicism

Buddhism

Others

27.0±43.4     1.0     .42

     24.8±31.8

     38.8±63.9

     44.3±63.6

     25.7±20.8

122.4±16.3      .7     .57

    120.0±14.4 

    125.5±15.0 

    122.1±18.2

    125.4± 3.2 

Perception of 

frequency for child 

abuse

Very often
a

Oftenb

Commonc

Rarely happenedd

31.4±52.9     1.2     .28

     25.1±34.1

     37.5±65.8

     48.8±57.5

 125.7a±16.33    5.3    .00**

    122.8b±14.1

    120.3c±17.2 

    103.4d±16.6    a,b,c>d

*p<.05,  **p<.01

<Table 5> Corelation of child abuse experience and child abuse perception

Child abuse

perception

Physical

abuse

Psychological 

abuse

Child

neglect

Sexual

abuse

Child abuse experience -.17** -.21** -.11 -.05 -.16*

*p<.05,  **p<.01 

않는다’로 인지한 학생들보다 유의하게 학대 인식

이 높았다<Table 4>.

4. 연구 변수간의 상관관계

대학생의 아동기 경험한 학대경험과 아동학대 

인식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한 결과 아동학대 경험

과 아동학대 인식 간(r=-.17, p<.01)에 통계적으로

는 유의하였으나 상관관계가 약한 것으로 나왔으

며, 아동학대 경험이 많을수록 신체학대((r=-.21, 

p<.01)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Ⅳ. 논    의

저출산 시대에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 발

달 할 수 있는 기회를 권리로써 보장받아야 한다

는 사실이 의심의 여지없이 받아들여지고 있고 각 

가정과 사회에서는 이들을 올바르게 양육할 책임

을 갖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도 아동

학대는 진행 중인 사회문제이다.

본 연구 대상자인 대학생의 아동기 학대 경험 

결과 부모로부터 신체학대나 심리학대를 받았다고 

기억하는 대상자는 전체의 93.1%로 대상자의 10명 

중 9명 정도가 아동기에 부모로부터 경미하거나 

심각한 학대를 경험하여 한국 가정에서의 아동학

대가 만연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 같은 

도구로 국내 대학생을 측정한 Park(1999)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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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95%의 응답자가 아동기에 심리 혹은 신체학

대를 경험한 것으로 보고 한 것과 거의 유사한 결

과를 보여 주어 10여년 전 이나 아동학대 발생률

의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같은 연구도구로 측정된 것은 아니어서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부부폭력 가해자인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Kim, Lee와 Chung(2007)의 연구에서

는 부부폭력 가해자인 아버지의 성장기 부모로부

터 받은 언어학대와 신체학대를 포함한 전체 아동

학대 경험율이 75.1%로 보고되었고, 여대생을 대

상으로 아동학대 경험을 조사한 Kim과 Choi 

(2005)의 연구에서는 신체학대만을 조사하였는데 

어떤 형태로든 신체학대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

한 사람은 43.2%였다.

그 동안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나 신고율이 

증가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의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일정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대학생 대상자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보면 

같은 연령의 다른 인구집단에 비해 안정적인 양육 

환경에서 성장하였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아동기 

학대 경험에 대한 조사로써 상당히 보수적인 표집

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조사의 결과들과 비

교하면 아동학대의 발생 빈도는 그다지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분석된다. 아동기의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 경험은 장기적으로 자신이 부모가 되었을 때 

자녀에 대하여 역기능적 양육의 극단적인 형태인 

학대를 재현할 가능성이 높아(Folsom, Christen, 

Avery, & Moore, 2003; Guterman & Lee, 2005), 

세대 간 전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중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한편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아동

학대의 심각도에 따른 학대경험을 파악한다면 보

다 포괄적인 아동기 학대 실태를 파악하는데 도움

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아동기 학대 경험의 평균값은 29.5±46.4(0∼280)

으로 이 점수가 의미하는 것은 부모로 부터 어떤 

유형의 학대이든지 1년에 한 번 정도의 학대를 받

는 것으로 학대 정도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그

러나 이러한 학대 정도를 염려할 수준이 아닌 것

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측정하고자 한 변수가 

‘학대’로 분류되는 만큼 그 내용이 비교적 심각한 

것으로 여겨진다.

부모간의 학대 경향의 차이를 비교하면 어머니

로 부터 심리학대, 아버지로 부터 신체학대를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는 없었다. 어머니가 아버지 보다 아동양육에 더 

많이 참여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자녀와 상호작용하

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아버지 보다 어머니가 심

리 학대를 더 많이 한다는 연구들(Briere & Runtz, 

1988; Park, 1999; Kim, 1998)도 있으나, 경향만 일

치할 뿐 연구결과를 지지 하지는 못하였다. 신체

학대의 경우 Kim(1998)의 연구에서 아버지가 어머

니 보다 학대를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연구결과를 통계적으로 지지하지 못하였다. 아버

지로 부터 신체학대 평균은 표준편차가 어머니 보

다 커서 대상자들이 아버지로 부터 다양한 수준으

로 신체학대를 경험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대학생의 아동학대 인식은 0∼4점의 점수 범위 

중 3.22±0.42점으로 비교적 높은 인식도를 나타내

었고, 성학대, 신체학대, 정서학대는 비슷한 수준

으로 인식이 높았다. 그러나 방임은 1.24±0.27로 

학대 상황을 아동학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수준으

로 현저하게 인식정도가 낮았다. 일반적으로 아동

에게 명백하게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심각한 

행위보다는 그 심각성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고 생각되는 방임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낮은 것

으로 여겨진다. 미취학 아동 부모를 대상으로 아

동학대 인식을 조사한 Kim, W. H.(2004)의 연구

에서 전체 학대인식이 3.32점 정도로 조사되어 본 

연구와 유사하였으며, 신체학대, 성학대, 정서학대

는 비슷한 수준의 인식도를 보였으나 방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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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은 3.01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아동학대 

영역 중 방임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은 Ha(2003)

의 연구,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im, Yun과Lee 

(2006)의 연구에서도 일관되게 나왔으며, 한국 부

모의 아동방임에 대한 인식 연구에서(Choi, 2008) 

한국 부모들은 아동방임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여 일관되게 연구결과를 지지해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실제로 2008년도 아동학대 사례 유

형별 건수 중 방임이 2,237건(40.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National Child Protect Agency, 

2008), 방임에 대한 낮은 인식이 높은 수준의 방임 

유형의 아동학대 발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

진다. 즉 아동 방임에 대한 방임이라는 표현이 사

용될 정도로 방임에 대한 관심은 다른 학대 유형

보다 적었으며 그 문제도 심각하게 다루지 못하였

다(Wolock & Horowitz, 198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 경험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왔으며 학대 경험이나 영향

이 남녀 성별로 차이가 있다고 보고한 연구(Belt 

& Abidin, 1996)가 있었으나 이에 대해서도 충분

한 연구는 없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반복연구가 

요구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 인식의 

차이는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

로 나왔으며 이는 Kim, J. M.(2004)과 Lee(2000)의 

연구와 일치하며, 가정에서 육아의 상담 부분을 

여성이 담당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해

석할 수 있을 것이다. 대상자의 전공학과를 아동

학대 신고 의무과와 신고 비의무과로 구분하여 분

석한 바 아동학대신고 의무과인 간호과 학생의 아

동학대 인식정도가 높아 전공 교육과정 중 아동학

대 관련 내용의 습득으로 아동학대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여겨진다. 아동학대의 발생 빈도가 보통 

이상으로 발생한다고 인지한 대상자의 아동학대 

인식도가 높은 것은, 아동학대 인식이 높아 아동

학대 발생 빈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도 해석할 수 있으며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Kim, 

J. M.(2004)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이는 매스컴에서 심각한 아동학대 사례들을 보도

하고 홍보한 영향이라 생각하며 우리 사회에서 아

동학대 문제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수준, 종교에 따른 아동학대 

인식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왔다.

대학생의 아동기 학대경험과 아동학대 인식 간

에 관련성이 낮아 학대경험이 많을수록 아동학대 

인식정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아

동 학대 인식의 하위변인 중 신체학대 인식과 아

동기 학대경험과 역상관계가 있어 아동기 학대경

험이 많을수록 신체학대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아동기 부모로 부터 받은 학대경험

은 부모의 폭력적 행동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폭

력을 허용하는 태도도 형성한다고 하였는데

(Kalmuss, 1984) 본 연구결과도 이러한 맥락에서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어린 시절의 피양육 경험

과 아동학대 인식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Kim,W.H.(2004)의 연구에서 양육자의 아동학대의 

인식도는 공격-적대, 무시-무관심, 모호한 거부에 

대한 양육경험을 할수록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본 연구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에 Kim과 Kim(2007)에서는 양육자의 피학

대력과 체벌허용도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

왔으며, Ju(2001)에서도 여성의 아동기 피학대 경

험 유무가 체벌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태도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어 아동기의 학대 

경험이 성인이 되었을 때 폭력과 체벌에 대해 허

용하는 태도와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아동기 학

대 경험과 아동학대 인식과의 관련성이 일관성 있

게 나타나지는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모 ․자녀건강학회지 제12권 제2호

115

본 연구결과 아동학대의 심각도는 낮지만 대다

수의 대상자들이 아동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실태

가 밝혀졌으며,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은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학대 경험과 신체학대 

인식 간에 역상관 관계가 있어 아동학대의 경험이 

많은 대상자는 신체학대에 대한 인식이 낮아 아동

학대가 다음 세대로 전이가 가능하므로 세대 간 

학대의 단절을 위해서 아동학대에 대한 정확한 인

식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이 요구된다. 신체적 학대

나 심각한 학대는 매스컴의 보도 등으로 높은 인

식을 가지고 있으나 눈에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은 방임에 대한 인식은 낮아 아동학대 예방 프

로그램 진행시 이 사항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

로 사료된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의 아동기 학대경험과 아동학

대 인식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알아

봄으로써 아동학대 인식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간호

중재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개발하기 위해 실

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편의 표출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거친 연구도구

를 사용하여 2008년도 4월 5일에서 2008년도 4월 

20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231부의 자

료는 SPSS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

며 분석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 대상자의 아동기 아동학대 경험은 215

명(93.1%)가 부모로 부터 학대를 받았다고 보고하

였고, 평균 학대점수는 29.5±46.4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인식은 3.22±0.42(0∼4)으로 비교적 높았

으나, 방임은 1.24±0.27로 인식이 낮아 아동방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고 좀 더 관대하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 본 결과 학대인식은 성

별, 학과, 인지된 아동학대 발생률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학대경험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한편 아동기 학대경험과 신체학대 인식은 역상관

관계를 나타내어 아동기 학대 경험이 많을수록 신

체학대 인식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존 연구들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연구에서 

대상자를 달리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하위 영역별 

인식을 연구하는 수준에 머물렀으나, 본 연구에서

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인식과 아동기 학

대 경험에 대한 관련성을 보았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린 시절 아

동학대 경험은 과거를 회상하여 자가 보고식으로 

기록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부정확한 기억으로 인

해 정확히 보고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며 성학

대 경험과 방임 경험이 보고되지 못한 점이 본 연

구의 제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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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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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 between Child Abuse Experience 

of Childhood and Child Abuse Perception 

in College Students

Moon, Jin H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scribe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 abuse 

experience of childhood and child abuse 

perception in college students. Method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31 college students 

by convenience sampling. The collected data 

were processed using SPSS program and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and Pearson 

correlation. Results: 93.1% of the college 

students were abused by their parents during 

childhood. Child abuse perception was very 

high with a mean score of 3.22(range 0∼4). 

Child abuse perception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gender, major, perception 

of frequency for child abuse. There was a 

significantly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child 

abuse experience and physical abuse perception. 

Conclusion: It is suggested that intervention 

programs to enhance child abuse perception will 

help reduce child abuse.


